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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몇 개월째 임대료

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인쇄 닫기

"임대료도 못낼 판"…코로나19에 파주 곤돌라
업체·상인 경영난

2020-12-12 06:34송고시간

노승혁 기자

파주시, 14일 상인·업체관계자 만나 상생 방안 논의

텅빈 매장

[촬영 노승혁]

https://www.yna.co.kr/reporter/index?id=38303139393937&site=article_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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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 곤돌라' 내 한 매장 업주는 "임대료를 내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돼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파주시는 비무장지대(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올해 9월 15일 정

식 개장했다.

2018년 12월 착공해 총사업비 327억원을 들여 민간사업으로 추진된 임진각 평화 곤돌라는 올해

3월 준공됐다.

4월 2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로 정식 개장이 미뤄졌었다.

평화 곤돌라는 임진강 남쪽 임진각 관광지와 안보 체험관인 임진강 북쪽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

리브스 간 길이 850m에 10인용 캐빈 26대(일반 캐빈 17대, 크리스탈 캐빈 9대)로 운영되고 있다.

곤돌라는 임진각의 하부정류장을 출발해 임진강을 가로질러 캠프 그리브스 상부 정류장에 하차

하며 순환 운행한다.

곤돌라 준공에 맞춰 파주DMZ곤돌라주식회사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하부 정류장에 편의점

과 커피숍, 제과점 2곳, 상부 정류장에는 커피숍, 기념품 판매점을 임대했다.

이들 6곳 상점의 월 임대료는 200만∼1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영업을 제대로 못 해 일부는 임대료를 아예 못 내거나 일

부만 냈다.

상인들은 "이번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로 포장만 가능하고 매장 내 취식이 금지돼 매출이

80∼90% 감소했다"며 "임대료는커녕, 물류비, 인건비, 공과금도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

연했다.

임대료와 곤돌라 탑승권 등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파주DMZ곤돌라주식회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늘지 않으면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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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직원 19명으로 고용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필수 인력 13명으로 운영해왔다.

더욱이 최근 경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직원 1명이 그만뒀고, 이달 말 임원 1명도 퇴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상인들은 최근 파주시를 찾아 임대료를 80% 감면해 달라며 민원을 냈다.

파주시는 14일 오후 상인 및 주식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상인과 파주DMZ곤돌라주식회사도 힘든 상황"이라며 "서

로 머리를 맞대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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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 평화 곤돌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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